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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학기 졸업전시의 주제는 MBTI이다.


MBTI(Myers-Briggs Type Indicator)는 자기보고 형식의 성격유형 검사로, 


외향(E)/내향(I), 감각(S)/직관(N), 사고(T)/감정(F), 판단(J)/인식(P) 과 같은 선호 경향의 조합으로 16가

지 성격유형을 도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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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개의 유형은 각각 특징적인 행동패턴을 보이며, 주변의 환경과 공간에 대해서도 유형 별로 독특한 반

응과 경험을 보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. 


I 성격유형은 어떤 크기와 밝기의 공간을 선호할까. 


S와 N은 같은 공간을 서로 다르게 보고 이용할까. 


공감능력이 발달한 F의 이타적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. 


혹은, I와 E가 함께 생활한다면 어떤 완충공간을 만들어야할까. 


J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P가 지루해하지 않을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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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의 성격유형이 아니라 공간의 성격유형도 같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? 


외향적인 공간, 내향적인 공간은 무엇일까. 


작은 사물의 관찰을 종합하여 전체를 이해하는 공간, 아니며 전체의 구성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

있는 공간이 있을까. 


이성적인 공간, 감성적인 공간은 어떤 것일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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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TI 검사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성격유형 검사이지만, 유독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. 


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도 시기 별로 혈액형, 별자리, 띠, 사주, 궁합 등이 유행했고, 이러한 검사방법을 

동원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존재했다. 


이러한 성향은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일까. 


사실과 가치판단의 근거를 개인에 두는 문화와 타인, 혹은 집단에 두는 문화권에서 건축과 건축공간은 어

떻게 다르게 진화해 왔을까. 


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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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TI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갈래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을 전시하여 서로 소통하

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실내건축학과 졸업전시의 목적이다.


